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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사용범위 일부 확대
건교부, 초등학교 건물 불연재 사용 의무화 …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초등학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24일 오후 열린 규재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 회의

에서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초등학교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천장과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모든 내

부 마감재료를 불연성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5층 이상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 초등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2003년 3월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불과 20분도 채 안돼 9명이 사망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장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화재위험이 적은 1

층 이하,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방안을 추

진하게 됐으며, 전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인 만큼 불연재 사용을 5층 이상 건물로 한정한 기존의 

규정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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